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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 청약경쟁률 1037.3대 1기록.. 청약증거금 1조5,684억 원 모여 

▶ B2B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B2C사업 및 해외 진출 가속화 

▶ 오는 11월 20일 코스닥 시장 상장, ‘글로벌 HMR 식품제조 전문기업’으로 도약 

 

[2019-11-12] 우양이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을 이어갔다. 

 

HMR 식품제조 전문기업 우양(대표이사 이구열)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결과, 청약경쟁률 

1037.3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은 1조5,684억 원이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양은 앞서 진행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1,19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상단인 

4,200원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바 있다. 

 

우양 관계자는 “상장 절차를 진행하며 식음료 산업의 침체와 무관하게 고성장하는 HMR시장 내 우양의 확고

한 사업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양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함께 성

장 전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어 청약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양은 기존 음료베이스 및 퓨레 사업을 기반으로 CJ제일제당, 풀무원, SPC 등 업계 내 대표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 HMR 식품제조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지난해 최초로 매출액 1,000억원을 넘어섰다.  

 

회사는 B2B시장 내 독보적인 입지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전략인 자사브랜드 런칭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

해 한 단계 도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양 이구열 대표이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은 우양이 보다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10년, 20년 변함없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투자자분들께 보답하겠다”며 “글로벌 HMR 식품 제조 전

문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우양에 투자자분들의 성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양은 오는 14일 납입을 거쳐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